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페이스북 친구가 2천 명이 되어간다. 불과 몇 주 전

만해도 분명 5백 명도 채 되지 않았었다. 순식간에 

일어난 일이다. 그저 며칠 페이스북에서 추천한“알 

수도 있는사람”

들에게 친구 신청을 했더니 많은 이들이 친구 승낙

을 해주었고 그 이후로는 매일 나에게 엄청난 친구 

신청이 들어오기 시작했다. 아마 내가 그들의“알 수

도 있는 사람”리스트에 노출되기 시작한 모양이다. 

어느덧 페이스북을 시작한지 십 년이 넘었다. 

2000년대 초반에 이미 싸이월드로 소셜 네트워크

를 경험한 터라 초창기 페이스북도 일촌을 맺듯 친

한 친구들 위주로 친구를 맺었고 그 다음에는 오랫

동안 연락이 끊긴 지인들을 찾는데 큰 수확이 있었

다. 페이스북은 친구 사이를 연결하는 모든 조건을 

갖추고 있었다. 몇 년 동안 얼굴 한 번 보지 못한 친

구가 어제 점심으로 무엇을 먹었는지 요즘 어떤 책

을 감명 깊게 읽었는지 알 수 있으니 페이스북을 들

여다보면 시간가는 줄 몰랐다. 

그러다가 언제부턴가 카카오스토리, 인스타그램, 

스냅챗 등등 다양한 SNS로 사람들이 갈라졌고 몇 

년 전부터는 아예 SNS와 작별을 고하는 사람들이 

확 늘었다. 나도 피드에 친구들의 포스트 대신 업체

들의 유료 광고들이 줄지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

부터 더 이상 페이스북이 흥미롭지 않았고 그렇게 

서서히 멀어져 갔다. 

그런데 최근 마케팅 쪽 일을 시작하며 자연스럽게 

다시 페이스북으로 발길을 돌리게 되었고 지난 십 

년 동안은 모르던 다른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다. 초

면에 악수를 청하며 친구가 되자고 말을 건네기는 

힘드나 페이스북에서 만난 알 수도 있는 사람에게 

손을 흔들고 친구 신청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. 그

래서 요즘 나의 페이스북에는 모르는 사람들의 이

야기가 가득하다 (친한 친구들이 페이스북을 안 하

기 때문이기도 함).

성별, 나이, 직업, 사는 곳이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

사진과 글을 보고 있으면‘정말 신기할 정도로 다

양한 사람들이 있구나. 대단한 사람도, 신기한 사람

도 많구나’싶다. 매일같이 셀카 사진을 올리는 사

람, 매일같이 정부를 비난하는 사람, 꽃과 나무 사

진만 올리는 사람, 직업이 뭔지 늘 여행을 다니는 사

람, 음식 사진을 참 맛있게 올리는 사람 등등 내가 

모르는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 있

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참 매력적

이다. 삶에 귀감이 되는 글들이나 사연을 접할 수

도 있고 그들의 삶을 보며 공감하고 배우며 자극을 

받기도 한다. 언제 내가 이 많은 사람들 만날 수 있

겠는가…… 온라인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 분

명하다. 

얼마 전 충주시청 유튜브로 일약 스타가 된 공무

원과 페이스북 친구가 되었을 때는 마치 연예인이라

도 만난 듯 들뜨고 신이 났었다. 특히 내가 남긴 댓

글에 그가 좋아요를 누르고 답글을 달았을 때 팬레

터에 답장이라도 받은 양 기뻤었다. 

이렇게 장점이 너무 많은 페이스북이지만 단점이 

아주 없지는 않다. 첫째,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모든 

것들은 사실 확인이 어렵다.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

당신은 나의 “알 수도 있는 사람”
지니의 한국 사 는 이야기

‘나는야 1.5세 아줌마’

*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와 26년 동안 생활

했던 필자는 2017년 8월부터 다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. ‘나는야 

1.5세 아줌마’ 는 ‘재미교포1.5세 아줌마’ 인 필자가 한국 생활을 하면

서 전하는 생생하고 유쾌한 한국 이야기이다. <편집자 주>

정보들도 많이 올라오지만 사실 여부는 알아서 판

단해야 한다. 무턱대고 믿었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

있다. 그리고 나와 견해가 다른 사람의 글이 수시로 

올라오면 별로 기분이 안 좋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

수 있다. 정 마음에 들지 않으면 친구 끊기나 차단을 

할 수도 있지만 뭐 하여튼 모두 번거로운 일이다. 마

지막으로 내가 장시간 페이스북을 하고 있으면 남

편의 볼멘 목소리가 들려온다. 

“옆에 있는 나랑 안 놀고 또 뭘 하고 있는 거야?”

페이스북은 사람들을 가깝게 만들고자 노력하고 

사람과 관계에 대한 서비스를 만든다고 했다. 그간 

페이스북은 내게 사람을 만나고 그들과 친구가 될 

수 있는 연결 고리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주었다. 

판은 깔아주었으니 그 다음부터는 나의 몫이다. 오

늘도 나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, 지하철을 기다

리는 그 짧은 시간에 페이스북 친구 요청에 응답하

며 대여섯 명의 친구를 얻었다. 알 수도 있는 사람들

이 아는 사람이 되고 실제 친구가 될 수도  있는 이 

재미난 세상이 아직도 나는 신기하기만 하다. 그리

고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도 어쩌면 내가 알 수도 있

는 사람일지 모르겠다. 


